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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

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같은 과태료 금액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선서ㆍ증언

거부 행위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아, 최근 빈발하고

있는 선서ㆍ증언거부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

하고 있으며, 그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에

도 심각한 곤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선서ㆍ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,

사법절차에서의 증언을 통한 진실 탐색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

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1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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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1조(선서,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)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

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

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서, 증언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)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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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第161條(宣誓, 證言의 拒否와 過

怠料) ① 證人이 正當한 理由

없이 宣誓나 證言을 拒否한 때

에는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

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.

② 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

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.

제161조(선서, 증언의 거부와 과

태료) 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

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

에는 결정으로 500만원이하의

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

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
